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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paternal/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e subjects were 227 6th grade school-age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who were 128(56.4%) boys and 99(43.6%) girls. Instruments used in this research were CDI(Children's Depression In-

ventory),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and psychological suppor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simple regress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difference in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and p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2) 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was more important variable affecting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an 

p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3)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operated as a main effect with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increa-

sing as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increased. There were not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s con-

flict and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on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That result showed that 

paternal/maternal grandmother's psychological support did not moderate negative effects of parent's conflict on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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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부부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

협, 긴장,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안녕감을 저해하는 대표적 위해 환경으로 보고되고 있다(권

영옥․이정덕, 1997; 김애경, 2003; 김정란, 2005; 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3). 부모의 부부

간 갈등이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모간 갈등 상황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

간 갈등으로 인해 발달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억

제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제공되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인 도

움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Cobb, 1976)는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측면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를 주

효과(main effect)나 완충효과(buffering effect)를 통해 약화

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Cohen & Horberman, 1983)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중 

‘의미있는 사회적 대상(significant others)’으로부터 제공되

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 등의 심리적 지지는 환경으

로부터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하여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갈등으

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의 부적응 결과를 줄이거나 완충하

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사회적 대상자로 조모나 외조모를 

고려할 수 있다. 조부모는 아동의 심리적 친밀감과 유대감

(Creasey & Kaliher, 1994)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정서적 안

정감의 제공자(배진희, 2007)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

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s)’

으로 조모나 외조모를 고려하는 시각은 상당히 쇠퇴되어졌

다. 그러나 우리 사회내 가족 형태가 구조적으로 핵가족이나 

기능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

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영향을 간과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존재하는 조

부모나 외조부모 가운데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를 주

요하게 다루는 것은 첫째, 조모는 친족 유지자(kin-keeper)

로써 조부에 비해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조모는 여성으로써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사회화 되면서 친족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Michalski & Shackelford, 2005). 친족 

유지자로서의 역할은 핵가족의 구조 안에서 조차 손자녀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중

요한 타인’으로 역할하는 토대가 되었다. 가족원간의 유대감

을 공고히 하는 ’친족 유지자’로 조모는 아동과 심리적으로 

밀접히 연결(Creasey & Koblewski, 1991; Finch, 1989; Jen-

dreck, 1993)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 또한 조부보다 조모에

게 더욱 큰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Creasey & Koble-

wski ,1991; King & Elder, 1995; Taylor et al., 20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유의한 설

명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

계는 어머니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매개하는 어머니가 친정 어머

니인 외조모와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은 외조모에게 가장 강한 심리적 친밀감을 느끼

고 있는 것(박경란, 1994; Crosnoe & Elder, 2002; Kennedy, 

1992; King & Elder, 1995; Whitbeck et al., 1993)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의 사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외조모가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고려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간 갈등에서 경험하기 쉬운 아동의 긴

장과 불안 등을 완화하는데 물질적 지지보다 정서적 또는 심

리적 지지가 더 영향력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물질적 지지

의 도구적 역할자로 평가되는 조부 또는 외조부보다 표현적 

역할자로서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지지감의 제공자인 조

모/외조모가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더 영향력 있는 존

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모나 외조모는 전통적으로 손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없으나, 제 2양육자, 대리 부모로 고려되어지는 등 아동의 심

리․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

어 왔다. 취업모나 미혼부․모가 증가하고 이혼률이 증가하

면서 부모 부재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 부모로서 조모나 외

조모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면서 대리 부모로써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다. 그러나 부모 부재를 대리하는 대리 부모로서, 전적인 

양육 책임을 가진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에 초점(배진희 2007; 

최해경 2002; Bullock 2005; Jendrek 1993; Smith et al., 

2000; Smith et al., 2002)을 두고 있을 뿐, 3세대 조부모의 

위치에서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이 손자녀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는 연구(민하영, 2004; 

민하영․유안진, 1996; 장희경․조병은, 1995)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

과 연계된 아동의 부적응적 발달을 줄이거나 조절하는데 조

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면서,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으

로 유발되기 쉬운 아동의 우울감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면

서 아동의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규명해 보고

자 한다. 한편 이러한 규명에 앞서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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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외조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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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 갈등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그림 1>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심

리적 지지의 주효과

부모간 갈등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그림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완충효과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지, 학령기 아

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

의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일반적 특

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긍정

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eligman, 2002). 개인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반영(Ryff, 1989)하는 안녕감 역시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긍정적 특성의 지표(Park, 2004)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아동의 긍정적 심리 특

성인 안녕감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

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가 ‘중요한 타인’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임

을 긍정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할 때,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

적 지지나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

습을 보게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돕는 평가

적 지지(House, 1981)는 심리, 정서적 건강성과 안녕을 지

원하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라 할 수 있다. 부모

간 갈등에 의해 부모의 애정이나 수용, 관심이 부족하기 쉬

운 아동에게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제공되는 심리적 측면에

서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정서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 특성을 조부모와의 관계 특성에서 접근한 연구

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지지할만한 선행 연구

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모나 외조모

의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함의하고 있는 심리적 지

지를 토대로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으

로 인해 겪게 되는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에 주효과를 미치

는지 또는 완충효과를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효

과(직접효과)나 완충효과(조절효과)를 통해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주

효과나 완충효과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적응 문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

과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적응

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적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스트레스 상황과 독립적으로 적응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다(<그림 1> 참조).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 부적응 결과를 낮춘다고 보는 입장

이다(Jackson & Warren, 2000). 이 시각에서는 사회적 지지

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덜 받

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를 낮출 수 있지만, 사회적 지지를 받

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부적응 결과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그림 2> 참조). 사회적 지지 효과에 관한 주효과나 완충효

과의 시각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조모나 외조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안

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부

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아동의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적 역할

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간 갈등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의 관

계에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주효

과를 갖는가? 완충효과를 갖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적 발

달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써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을 평

가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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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학령기 아동 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 부모간 갈등을 보고할 수 있는 양친부모의 아동이면서 조

모와 외조모로부터의 심리적 지지 차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227명으로 남아는 128명(56.4%), 

여아는 99명(43.6%) 이었으며, 조모와 외조모 모두 생존해 있는 

아동은 178명(78.4%)이며, 조모 생존, 외조모 사망인 경우가 

10명(4.4%), 조모 사망, 외조모 생존인 경우가 39명(17.2%)

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평균 연령은 71.5세였으며 외조모의 

평균 연령은 68.3세로 나타났다. 조모 중 65세 이하는 43명

(18.9%), 70세 이하는 64명(28.2%), 75세 이하는 43명(18.9%), 

76세 이상은 73명(33.9%)이었다. 외조모 중 65세 이하는 79명

(34.8%), 70세 이하는 70명(30.8%), 75세 이하는 41명(18.1%)

이었으며 76세 이상은 37명(16.3%)으로 나타났다. 조모와 동거

하는 경우는 21(9.3%)명 이었으며 비동거의 경우 192명(84.6%)

으로 나타났다(결측 14명). 외조모와 동거하는 경우 8명(3.5%), 

비동거의 경우 217명(95.6%)이었다(결측 2명). 

2. 조사도구

1)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척도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이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련된 것(Diener, 1994)으로, 스트레스 경험으

로 인한 심리적 적응 결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녕감은 복

잡한 다차원적 요인으로 평가(신주연 등, 2005)됨에도 불구

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상태인 우울 등으로 측

정(배진희, 2007; 이승훈․현명훈, 2004; Goodman & Silver-

stein, 2002)되는 경향이 많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

동의 안녕감을 Kovacs(1981)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우울 검사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CDI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우울 정도를 보고하는 자

가 우울 평정 척도로 우울 정서, 행동장애, 자기비하 등 16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

라 세 문장으로 구분된 증세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가끔 슬프다(0점)’, ‘나는 자주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프

다(2점)’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세 문장 중에서 지난 2주간 

경험한 증세를 가장 잘 표시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위는 0~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많이 느

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안녕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16문항으로 구성된 CDI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8.06(3.84)으로 

나타났다.

2) 부모간 갈등 척도

Grych 등(1992)의 아동용 부부갈등 지각 척도(CPIC: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

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과정을 통해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해 보고된 부부갈등보다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

을 보다 잘 예측한다는 점(Grych & Fincham, 1990)을 고려하

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티격태격하거나 다투신

다’,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와 불평을 서로서로에게 자주 하신

다’ 등 부모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방안, 부모 갈등으로 인한 

자기 위협 요인의 20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점수는 각각 20~60점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한다. 부모간 갈등의 평균은 29.55(6.80)로 나타났다.

3)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척도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박지

원(1989)과 성영혜(1993)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참조하여 ‘어

느 손자나 손녀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할머니와 있으면 마

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정서적 지지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신다’, '조그만 일이라도 잘 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신

다' 등의 평가적 지지를 중심으로 심리적 지지 척도를 구성

하였다. 8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

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86 .88로 나타났다. 응답가

능 점수는 각각 8~40점으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조모/외

조모로부터 높은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모의 심리적 지지 평균은 28.32(6.18)이며 외조모의 심리

적 지지 평균은 29.38(6.25)로 나타났다.

3. 조사 절차

2006년 3월 대구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320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방문하

여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응답이 끝난 후 수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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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Mean(SD) 쌍체 t 값 p-value

조모의 심리적 지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28.15(6.14)

29.09(6.06)
-1.79 .08

<표 1>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2 F(df)
B β

상  수

조모의 심리적 지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8.05

-.10

-.14

 

-.16*

 -.21**

.09
7.69***

(2,161)

*p<.05, **p<.01, ***p<.001

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은 우울감으로 측정

<표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

변  인
조  모 외조모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1

.282***

-.220**

 

1

-.163*

 

 

1

1

.282

-.202**

 

1

-.173*

 

 

1

*p<.05, **p<.01, ***p<.001

<표 3>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 상관관계

수거한 질문지 중 부모와 모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와 조모 또는 외조모가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 지난 1년 동

안 조모나 외조모와 만남이 없었던 경우, 그리고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질문지 조사 자료 중 227명의 

자료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프로그램의 쌍체 t 검증, Pear-

son의 적률상관관계, 표준적 중회귀분석, 위계적 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α<.05에서 검

증하였다.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문제 1>은 쌍체 t 검증으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문제 2>는 표준적 중

회귀분석,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효과를 주효과 및 

완충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문제 3>은 위계적 중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이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모와 외조모와 심리적 지지를 한쌍으

로 하여 쌍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쌍체 t 검증을 위해 조

모와 외조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학령기 아동에 한해 자료 

분석한 결과, <표 1>에 나타나듯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조모

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t=-1.79, p>.05, Table 1).

2.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조모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모와 외조모가 모

두 생존해 있는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표준적 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 나타나듯 학령기 아동

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설명력(β=-.16, p<.05)

은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β=-.21, p<.01)와 비교해 볼 때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

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학

령기 아동의 안녕감, 부모간 갈등,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와 같이 변인



6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26권 2호 2008

- 38 -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2 △R2 F(df)
β

주효과

1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

2.99

.17 .30***
.09

16.81

(1,172)

***

2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

조모의 심리적 지지

8.13

.16

-.10

 

.27

-.17

 

***

*

.12 .03
11.15

(2,171)

***

상호작용효과 3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A)

조모의 심리적 지지(B)

A×B

8.21

.16

-.10

.01

 

.28

-.17

.11

 

***

*
.13 .01

8.18

(3,170)

***

*p<.05, **p<.01, ***p<.001

<표 4>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단  계 변  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R
2

△R
2

F(df)
B β

주효과

1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

3.07

.17

 

29

 

**
.08

18.22

(1,203)

***

2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8.13

.15

-.08

 

.26

-.14

 

***

*

.09 .01
11.33

(2,202)

***

상호

작용

효과

3 단계

상  수

부모간 갈등(A)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B)

A×B

8.12

.15

-.08

.01

 

.26

-.14

.06

 

***

*
.09 .001

7.81

(3,201)

***

*p<.05, **p<.01, ***p<.001

<표 5>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들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및 완충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고종욱, 염영희, 2003; 

Jackson & Warren, 2000)를 토대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

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주효과(직

접효과) 및 완충효과(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인 아동의 심리적 안녕

감에 부모간 갈등의 변수를 먼저 회귀시킨 후, 조모/외조

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를 회귀시켰을 때 종속변인의 변이

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직접 효과를 미친다 할 수 있다.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간

의 상호작용항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수를 먼서 회귀시킨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작용

항들을 회귀시켰을 때,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인의 변인을 추

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완충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충효과 검증 시 독립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때문에 발생되는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각 독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

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

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주효과를 가

질 뿐 상호작용을 통한 완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

계에서 부모간 갈등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9% 정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인

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외조모의 경우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

으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각각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3단계에서 부모간 갈등(A)과 조

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B)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

(A×B)이 추가되었으나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그 

설명력은 각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모/외

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모

간 갈등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일상에서 경험하기 쉬운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심리, 정

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녕감을 저해하고 있음

을 고려해 볼 때, 학령기 아동의 의미있는 사회적 지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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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심리적 친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모나 외조모(Furman 

& Buhrmester 1985)는 부모간 갈등에서 나타나기 쉬운 아

동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거나 완충시킴으로써 안녕감을 높이

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구시 소재 3개 초등학교 6학년 227명을 대상으로 질

문지 조사를 통해 부모간 갈등 및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

지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령기 아동은 조모보다 외조모에게 보다 높은 심

리적 지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조모보다 외조모에게 보

다 많은 정서적 친밀감을 지님(민하영, 2004; 민하영․유안

진, 1996; 서동인, 1991; Michalski & Shackelford, 2005)에

도 불구하고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대해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친밀감이 대인관계의 질

을 반영한다면, 심리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

는 긍정적 자원의 양을 반영(성영혜, 1993)하기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자원의 양에 있어

서 조모나 외조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조모나 외조모 모두 친가 또는 외가라는 친족 지위와 관계

없이 의미있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조모나 외조모로부터 지각되는 심리적 지지의 경

우 8~40의 점수범위 중 조모는 평균 28점, 외조모는 평균 29

점 정도의 심리적 지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라

는 친족관계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안정감과 결속감(Creasey 

& Kaliher, 1994)을 토대로 아동은 조모나 외조모를 의미있

는 심리적 지지자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조모와 외조모의 심

리적 지지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모나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감이 아동의 일상 생활속에서 경험하

는 안녕감을 유지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인 우울감에 대

한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영향력은 조모의 심리적 지지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외조모의 영향력이 조모에 비해 좀 더 높은 것은 친조모보

다 외조모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

(민하영, 2004; 서동인, 1991; Michalski & Shackelford, 2005)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가 조모인 시어머니보다 외조모인 친정 어

머니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외조모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

를 토대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의미있는 영향을 끼

칠 수 있기 때문에 조모보다 아동의 안녕감에 보다 많은 설

명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아동

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조모/외조모간 심리적 친밀감과 

함께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와 아동의 안녕감을 살펴본 

후속 연구 등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령기 아

동의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 외조모의 영향력이 조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아동의 건강한 심

리,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 외조모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는 부모간 갈등으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저하를 도

모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기보다, 부모간 갈등과 독립적으

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간 갈등

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저하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

등과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 사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아닌 

주효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연

구문제 3>의 결과에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이 부모간 갈등

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상황(1단계)에서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변인 추가 시 유의하게 설명력이 증가(2단계)했

지만, 부모간 갈등과 조모/외조모의 심리적 지지의 상호작

용항 변인 추가 시 설명력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음(3단계)

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주효과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

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장미경, 2006)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모 또는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의 상황

에서 부모간 갈등을 조절하여 아동의 우울감을 완화하거나 

완충시키지 못하는 것은 조모 또는 외조모의 손자녀에 대한 

심리적 지지가 부모간 갈등을 조절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모 또는 외조모의 심리적 지지

는 부모간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부모간 갈등으로 인한 아동

의 안녕감 위협을 완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부모간 갈등 수준

과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에서는 안정된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경험을 강조한다(성영혜, 1999). 이를 

고려해 볼 때 심리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경험을 안정적 대

인관계를 통해 제공하는 조모나 외조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

달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사회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제공되

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 혈연 

관계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는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 차원에서 더욱 의미있게 평가해야할 사회적 지지자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조모/외조

모의 심리적 지지 특성을 토대로 아동의 발달 특성을 규명

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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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의 크기, 밀도, 접촉 빈도 등을 강조하는 구조

적 측면(Walker, McBride, & Vachon, 1979)보다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나 관계 등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는 기능적 측면(Cohen & Hoberman, 1983)에서 사

회적 지지를 평가함으로써, 조모나 외조모와의 교류빈도, 동

거 여부 및 조모/외조모-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인 동시에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조모나 외조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타인’

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추후 연구에서는 아

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조모나 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효

과를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모두에서 통

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조모나 외조모의 역할을 보다 심층적

으로 탐색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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